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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중장년, 
대학생 ‘멘탈코치’로 재도약한다!

-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사)한국코치협회 
업무협약 체결 -

- 중장년의 ‘성장 지원 코치’로의 경력 전환과 폴리텍 재학생의 학업·진로를 
맞춤 지원하는 세대 상생형 모델 구축 -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지사장 조희형)는 8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
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학장 황금주), (사)한국
코치협회(회장 배재훈)와 함께 폴리텍 재학생 대상 ‘중장년 멘탈코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학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2차 베이비부머 등 퇴직 
중장년에게 ‘코치(전문상담사)’라는 새로운 직무 영역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 
학생들의 성장과 동기부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패션디자이너, 사무직 
관리자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일경험 지원’을 통해 코치(전문상담사)로 
경력을 전환하고, 대학 현장에서 청년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며 진로 및 취업 
적응을 돕는 세대 상생형 협력 모델이다.

  세 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12개 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총 12주) 동안 1:1 상담 및 그룹 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이 코치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여 
운영한다.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는 학과별 수요를 조사하고 중장년 코치의 
진로 지도를 도울 학과별 담당교수(멘토)를 지정해 일경험 멘토링을 지원한다. 



(사)한국코치협회는 적합 참여자를 발굴하고 멘탈코치 대상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폴리텍 학과별 담당교수(멘토)와 안정적인 코칭 수행을 지원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황금주 학장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어도 학생들의 마음(멘탈)이 흔들리면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라며, “학교가 기술뿐 아니라 학생이 불안을 극복하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근력을 함께 키우고자 이번 멘탈코칭을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사)한국코치협회 배재훈 회장은 "코칭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답이 있다고 믿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중장년의 경험이 청년의 
가능성을 여는 힘이 되도록, 협회도 중장년 멘탈코치의 성공적 운영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 조희형 지사장은 “이번 협력은 청년들이 진입을 희망하는 
분야에 숙련된 경험을 갖춘 중장년의 경력 자산을 대학 현장과 연결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과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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